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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최근 50년간 농업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00% 증가하였다. 특히,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중 화학비료 시용이 약 

13%, 벼 재배로 인한 배출이 약 10%를 차지한다. 화학비료는 주로 아산화질소(N2O), 벼 재배는 메탄(CH4)발생이 문제가 된

다. 또한 논에서 메탄은 혐기조건에서 메탄생성균에 의해 발생한다.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질소비료 시비에 따른 

벼 품종의 생육 변화를 알아보고, 근권에서의 메탄생성균 및 분해균의 밀도를 확인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시험구별 질소 시비량은 무비구는 0kg/10a, 소비구는 4.5kg/10a, 보비구는 9kg/10a로 설정하였다. 품종은 한아름4호, 금강1

호, IR72, 이루미, 새일미, 남평, 소비, 밀양335호, 밀양360호를 공시하였다. 질소시비량별로 작물학적특성인 경수와 초장을 

이앙 후 20일부터 2주 간격으로 조사하였다. 또한 이앙 후 114일에 채취한 근권 토양으로 메탄생성균 및 분해균의 밀도를 확인

하였다. 메탄생성균 및 분해균의 밀도는 mcrA유전자 특이적 프라이머(메탄생성균)와 pmoA유전자 특이적 프라이머(메탄분

해균)를 이용하여 qPCR로 gene copy수를 계산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통일형 및 인디카 품종은 무비 시험구에서 1일 정도 출수가 지연되었고, 자포니카 품종은 1~3일 지연 되었다. 모든 품종은 이

앙 후 40일경에 분얼수가 가장 많았고, 자포니카 품종과 통일형 및 인디카 품종의 수수 차이는 무비 2.7개, 소비 1.1개, 보비 

3.9개로 소비조건에서 차이가 적었다. 두 그룹의 무효분얼 수는 통일형 및 인디카 품종이 무비 2.9개, 소비 5.2개, 보비 5.3개였

고, 자포니카 품종은 무비 1.7개, 소비 1.1개, 보비 1.6개였다. 따라서 자포니카 품종이 소비재배에서 통일형 및 인디카 품종과 

수수의 차이가 적고 무효분얼이 적었다. 또한 이앙 후 114일에 채취한 근권 토양을 품종별로 메탄생성균의 밀도를 분석한 결

과, 자포니카 품종이 통일형 및 인디카 보다 약 2배정도 높았다. 반면에 메탄분해균은 자포니카 품종에서 약 3.5배정도 높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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